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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의 법률상 책임 

 

안녕하세요. 정호석 변호사입니다. 

 

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(상법 제 382 조 제 2 항). 즉, 회사와 

이사는 완전히 남남이며, 이사는 위임인의 자격으로 회사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. 

 

따라서 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해야만 합니다(민법 

제 681 조). 뿐만 아니라 상법 제 382 조의 3 은 “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

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”고 영미법상의 신의성실의무(Fiduciary Duty)를 규정하고 있기도 

합니다. 

 

이처럼 이사는 법률상 의무 및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를 

가했을 경우,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. 

 

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이사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두가 연대책임을 

부담합니다. 또한 그 위반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이 책임을 

부담합니다. 

 

등기 이사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의 이름으로 

직접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역시 해당 업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. 이는 형식적으로는 

스타트업 법률가이드 

2016년 1월 4일 (월) 

상법 제 399조(회사에 대한 책임) 

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

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<개정 2011.4.14> 

 

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. 

<개정 2011.4.14> 

 

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

추정한다. 

 

상법 제 401조(제삼자에 대한 책임) 

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

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<개정 2011.4.14> 

 

② 제 399조 제 2항, 제 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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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는 이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주주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

것입니다. 

 

 

이러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만 면제할 수 있습니다(상법 제 400 조 제 1 항). 

한편, 회사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총 보수의 6 배(사외이사의 경우는 

3 배) 한도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, 정관 작성 시에는 해당 내용을 정관에 반영할 지에 대해서도 

결정해야 하겠습니다. 

 

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. 

감사합니다. 

 

 
정호석 변호사 

Partner 

hoseok.jung@seumlaw.com 

  

 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,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

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. Copyright© 2016 SEUM Law.  

상법 제 401조의 2(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) 

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 399 조·제 401 조 및 

제 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. 

 

1.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

2.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

3.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·회장·사장·부사장·전무·상무·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

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를 업무를 집행한 자 

 

② 제 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 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 1항에 규정된 

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. [본조신설 1998.12.28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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